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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204년 4차 십자군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이후 1261년까지 

비잔틴지역에 세워진 프랑크인 군주와 라틴 교회의 권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

지를 고찰하고, 그것의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크인과 라틴인이 

점령한 곳에서는 정교회 비잔틴인 고위성직자들이 가톨릭교회 라틴인에 의해 대대

적으로 축출되고 순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고위 성직과 대부분의 하급 성직은 

정교회 비잔틴인들이 그대로 유지했고 민중 전통이 이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로마 

교황청이 동서 교회 통합을 위해 교회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라틴 교회는 물론 

비잔틴 정교회 성직자들도 이것을 지지하고 라틴 교회의 권위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때 교황이 의도한 통합은 종교적 이념보다는 법제적 의미가 강했는데, 이는 교황

이 세속세계는 물론 동방 기독교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었다. 프랑크인과 

라틴인 사이에는 세속군주들끼리, 또는 라틴교회와 세속 군주들 간에, 로마교황청

과 발칸반도 현지 라틴인 성직자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었다. 또한 프랑크인 군주와 

라틴인 성직자들이 부재지주로서 봉건적 수세권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

다. 이렇듯 라틴인이 부재지주 혹은 세속군주나 고위 성직에 한정된 것과 다르게, 

정교회 비잔틴인은 하급사제로서 민중과 호흡하며 사회 저변에 단단히 뿌리를 내

리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연구결과, 다음 몇 가지를 밝혀낸다. 그 시기 비잔틴인

들은 근대적 개념의 민족의식과는 달리 고전적 자유의 전통을 중시했으며, 서방인

들은 비잔틴 영토 침략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변화를 수

반했다고 한다.


